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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연차 대회

어쩌면 넬슨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도우면 

인디라도 행복해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특별한 날이지. 그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한단다.”

집에 도착하신 엄마는 재료를 정리하셨어요. 아빠는 바닥을 

닦으셨어요.

“인디라, 아미나가 내일 입을 옷을 꺼내서 준비해 두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엄마가 물으셨어요.

인디라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왜 제가 아미나를 도와줘야 

하는데요?”

“엄마 말대로 해 주렴.”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인디라는 투덜대면서 느릿느릿 아미나를 도우러 갔어요.

다음 날 아침, 인디라는 맛있는 냄새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주방으로 달려갔어요. 엄마가 

앨럴라이 코로넬 커미턴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1. “크고 둘째 되는 계명”, 『리아호나』, 2019년 11월호, 100쪽.
2. 마태복음 22:37~39 참조.

나중에 점심으로 먹을 소고기 렌당과 사테를 만드셨어요! 정말 맛있을 거예요.

곧 연차 대회가 시작되었어요. 인디라는 가족과 함께 텔레비전으로 

방송을 시청했어요. 그녀는 합창단 노래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연사들이 성전과 경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마지막 연사는 선지자이신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이셨어요. 회장님은 교회가 전 세계 

사람들을 어떻게 돕는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돕는 

일에서 가장 큰 기쁨을 느낍니다.”1

인디라는 이 말씀에 관해 

하지만 어쩌면 넬슨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을 도우면 그녀도 행복해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것은 그녀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었어요. 그녀는 한번 시도해 보고 싶었어요!

인디라는 남은 주 내내 가족들에게 더 친절해지려고 노력했어요. 아미라와 함께 놀았고요. 자기 

장난감도 가지고 놀게 해 주었어요. 엄마와 아빠가 

시키는 일을 불평하지 않고 했어요. 인디라가 

가족들을 도우니 가족들은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녀 역시 행복했어요.

선지자님이 옳으셨어요. 사람을 

도우니 즐거워졌어요! ●

인디라는 
선지자로부터 

무엇을 
배웠나요?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을 도왔을 때 내가 행복했었나?’ 인디라는 계속 귀를 

기울였어요. 넬슨 회장님은 크고 둘째 되는 계명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연차 대회가 끝난 후, 인디라네 가족은 엄마가 만드신 점심을 먹었어요. 

인디라는 계속 선지자의 말씀을 생각했어요.

“크고 둘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란다.” 아빠가 말씀하셨어요.2

인디라는 교회가 도운 전 세계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멀리 살고 있는 

이웃을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어요?”

“이웃이란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란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네 가족도 이웃인 셈이지.”

인디라는 고개를 떨궜어요. 가족들에게 잘해 주지 못한 적도 

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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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나, 그건 내 거야!” 인디라가 소리치며 여동생에게서 인형을 빼앗았어요.

“얘들아, 엄마 나갔다 올게. 아빠랑 잘 있으렴.”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인디라는 고개를 들었어요. “어디 가세요?”

“시장에 다녀올 거란다. 내일 특별한 요리를 하기 위해 장을 

보려고.” 엄마는 손을 흔들며 나가셨어요.

특별한 요리라니요? 왜 특별한 요리를 하시는 걸까요? 

인디라는 아빠를 찾았어요. “내일이 왜 특별해요?” 인디라가 

물었어요.

아빠는 싱긋 웃으셨어요. “내일 연차 대회를 볼 거란다! 

선지자와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이 이야기는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